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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4일 수요일 / 9:00–12:00  ※ 본 투어는 사전 등록한 초청 연사에 한해 참가 가능합니다.

코스: 호텔 ▶ 전남대학교 ▶ 국립5·18민주묘지 ▶ 김대중컨벤션센터 / 버스 이동

신청 바로가기 

전남대학교

국립전남대학교는 1953년 개교 이래부터 더욱 나은 세상을 갈망한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열
렬히 외쳤던 장소입니다. 대학 정문은 5·18민주화운동이 시작된 곳으로, 당시 계엄군과 학생들이 처음
으로 충돌한 곳입니다. 이외에도 교내 곳곳에는 민주화를 위한 전남대 학생들의 흔적이 묻어있습니다.
탁월한 연설과 지도력으로 민족민주화성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박관현의 저항정신을 기리기 위한 ‘박
관현 언덕’, 민주화를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열사를 추모하고자 조성된 ‘용봉열사 추모의 벽’ 등이 그 
흔적들입니다. 현재는 열사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을 수 있도록 “민주길” 코스가 조성되어 많은 관광
객에게 대학이 가지는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qm1Y1_ZjNNn1DtpeTccjYKYdWeXfFJvXdikO9MlHmsYH5wQ/viewform


국립5‧18민주묘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다 희생되신 분들이 영면하고 계신 이곳은 1993년에 조성되었습니다. 
당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재평가작업 및 희생자 묘역을 민주성지로 가꾸려는 움직임이 일어
나면서, 광주광역시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조성하였습니다. 민주묘지 안쪽에 위치한 5·18 추모관
에서는 민주화운동과 그 희생자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 등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단순한 관람보다는 직접 참여하여 민주화운동의 실상과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확인하는 상징적인 공간이자, 의로운 희생의 가치
와 정의를 갈망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만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국립5‧18민주묘지 바로가기)

http://518.mpva.go.kr/

